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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도의 벗의 1년 정기
구독료는 3, 500원 입 니 다.

일 반호의 1 권 구독료는
400원 이며, 1년 에 두 차례

말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
8。。원입 니다. 정 기 구독자는
특집 구독료를 추가로

부담하지 않습니 다. 주소의
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
와드/지 부와 카드 번호를
표시하여 성도의 덧사로
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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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소식

신정 와드 예배당 준공식
(부산 스데 이크)

부산 스테이크는 7월 30일 오후 1시 부
티 울산에 있는 신정 와드. 예매당 준공식
을 가쳤 다. 대지 235평  에 건평 2β 6(1. 2,3층
지하실 포함)평 의 3층 건물인 신정 와드
는 울산 지역의 회원들의 자랑거리가 될
것이다. 이날 식장에서 민 혜기 부산 스
테이크 부장은 “교회 건물이 좋다고 회원
들의 신앙이 훌륭한 것은 아니고 초대 교
회의 다락방 집회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
로 회 개 하여 거듭나야 된다”고 말씀하였
다.

또한 민 혜기 스테이크 부장은 그동안
수고를 아끼 지 않았던 건축 관계자들에 게
감사를 표 했 다.*

준공식 에서 데 이프든 끊는 신권

고 김 호직 박사
제24 주기 ㄷ

—ㄴ
시
ㄱ

'

무더위 가 지 나고 가을의 문을 두드.리는
8월 j0일 오전 10시부터 망우리 고 김 호
직 박사의 묘소에 서울지역의 신권 지도
자들이 합께 모.여 고인의 제24주기 추도.

식 을 가졌 다.
홍 무광 북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. 진

행된 이 모.임 에서 한 인상 장로.와

이 호남 장로가 영 적 인 말씀을 하였다.
어 두분은 한국의 신권 지도자들이 구
분의 뜻을 받들어 검손하여져서 회원들을
열심 히 가르지도록 노력할 것과 생전에 김
박사가 보여 준 모.범을 기억하여 모두 하
나가 될 것을 강조했다.
북 스테이크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즐겨
부르.시 던 찬송가, “예수께 오라”를 합창
.으로 불러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더해
주 었 다.

이날 개회 기도와 페회 기도는 최 욱환
서울 스테이크 부장과 박 재암 영동 스테

이크 부장이 각각 맡았으며 특히 20여  년
만에 한국을 방문한 와델 형 제와 정 대

판 형 제도 참석 하였다. *

성도의 벗: '983년  I˚ 월호


